
全世界の万民が死なない時代が必ず來る 

전 세계 만민이 죽지 않는 시대가 반드시 온다

海印歌を始めとして，格菴遺綠全篇にも甘露を食べれば死が無くなると記錄されてい

る．聖書にも，「あなたの露は光の露であって，地は 使者の 靈を 生き 返らせます．」 (イザ

ヤ書26章19節) 卽ち, 露を降ろす救い主が出現すれば死が無くなると言うことである．佛典

の涅槃經8卷には，甘露は不死の藥で甘露を食べると死んだ命が生き返って壽命が增す

と記錄されている．  해인가를 비롯하여 격암유록 전편에도 감로를 먹으면 죽음이 없어

진다고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도 “주님의 이슬은 빛의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

놓으리로다.” (이사야서 26장 19절)  즉, 이슬을 내리는 구원자가 출현하면 죽음이 없어

진다는 것이다.  불경 열반경 6권에는 감로는 불사의 약으로 감로를 먹으면 죽게 될 목

숨이 살아나고 수명이 늘어난다고 기록되어 있다. 

それだけではなく，甘露が降ると死なないことが起き，人が生まれることも段だん無くな

る． 若い人びとが結婚しても子が出來ない． 今は終末という時期である． もう成し遂げら

れる時が至った． 子供が生まれない時代が近づいてくる． 死ぬ時代が勝利祭壇では終っ

た． 死がもう段だん無くなる．  뿐만 아니라, 감로가 내리면 죽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사

람이 태어나는 것도 점점 없어진다.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 

지금은 마지막 때이다.  이제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  어린아이가 생길 수가 없는 시대

가 온다. 죽는 시대가 승리 제단에서는 끝났다. 죽음이 이제 점점 없어진다. 

まず，勝利祭壇の家族達から死ななくなり，次に, 韓國人達が死ななくなり，韓國で死が

完全に無くなる．ある人は「私」の爲に心配して言う． 「そのようなお話をおっしゃらねばよ

ろしいのに…」  しかし，私が話せば必ずその通り成し遂げられて來た．今まで，私が話し

たことが成し遂げられなかったことは一度も無い．だから，全世界の万民が死なない時代

が必ず來る．  우선 승리 제단의 식구부터 죽지 않게 되고, 다음으로 한국 사람들이 죽

지 않게 되고, 한국 땅에서 죽음이 완전히 없어진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위해서 염

려해서 말한다.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이 사람이 말하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져 왔다. 지금까지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것을 이루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러므로 전 세계 만민이 죽지 않는 시대가 반드시 온다. 

交通事故さえ起こらない奇跡が起こる

교통사고조차 일어나지 않는 기적이 일어나

 死が無くなることになれば韓國では交通事故が無くなる． 交通事故が起こらなくなる．

そのような驚くべき奇跡が起こる．  そして，地球上で完全に死ぬことが無くなる奇跡が起こ

る．  皆さんが， “珍しいね. この木はどうして枯れないのかな?  この草がどうして枯れない

のかな?”  このような言葉を言う時が來た． 죽음이 없어지면 한국에서는 교통사고가 없

어진다.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된다.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그리고 지구

상에서 완전히 죽지 않는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이, “신기하네. 이 나무는 왜 시들지 

않는 걸까?  이 풀이 왜 시들지 않을까?”  이런 말을 할 때가 왔다. 

だから，この死の神を`完全に掃除して無くしてしまうので死が無くなり，皆さんが死を目

で見ることが出來ない時代が來る． ところで，“これがどれぐらい歲月が流れて行って成り

立つのだろうか?”  このように考えてみた人も居るが, 結局はその ‘不知何歲月’ が殆ど近く

まで來ている．  그러므로 이 사망의 신을 완전히 청소하고 없애버리므로 죽음이 없어

지고,  여러분이 죽음을 눈으로 볼 수 없는 시대가 온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세월

이 흘러가야 이루어지는가?”  이렇게 생각해본 사람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 ‘부지하세

월’이 거의 다 가까이 와 있다. 

殆ど到來したので今は成し遂げられる時になった． だから，準備をしていない人は熱

心に準備をして永生の資格を備え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でしょう?  거의 다 왔으니 

이제는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  그러니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은 열심히 준비를 해서 

영생의 자격을 갖추도록 해야겠지? 

皆さんが熱心に祈って熱心に反對生活をして一日も速く神樣に成し遂げられねばなら

ない． だから，まさに皆さんが先導して死なない不死體，永生體になれば，全世界の万民

も順番に死なない人になる．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반대생활을 해서 하루

빨리 하나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바로 여러분이 앞장서서 죽지 않는 불사

체, 영생체가 되면 전 세계 만민도 차례로 죽지 않는 사람이 된다. 

義人達からは甘露の光が出る

의인들에게서는 감로의 빛이 나온다

救い主の體から甘露が發散される．  この甘露は, 魔鬼が持っている全權を奪うことが出

來たから全知全能の權威を持っている．  구세주의 몸에서 감로이슬성신이 나오고 있

다.  이 감로는 마귀가 가지고 있는 전권을 빼앗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전지전능한 권능

을 가지고 있다.

神樣が，1次に魔鬼に敗れてこの世が死の世に變わったが, その死の世に變わった魔

鬼の世から魔鬼の全權を奪って永生の神樣の全權に變わられたので，もう死ぬことが無く

なる.  これからは次第に死ぬことが無くなり，人びとが死のうとしても死ぬことが出來ない，

木の壽限のように永遠に生きる時代が近かよって來るのである．  하나님이, 1차로 마귀

에게 패하여 이 세상이 죽음의 세상으로 변했지만, 그 죽음의 세상으로 변한 마귀의 

전권을 빼앗아 영생의 하나님의 전권으로 바뀌어진 고로, 이제 죽는 일이 없게 된다. 

이제부터는 점차 죽는 일이 없어지고, 사람들이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는 나무의 

수한처럼 영원히 사는 시대가 가까워지고 있다. 

私の體から出る甘露を心靈科學を硏究する敎授はオ-ラであると言う．  人間の體から

もこのオ-ラが出る．  ところが，あまりにも弱いから一般のカメラでは撮れない．  高周波を

利用した撮影機によって撮ったオ-ラ寫眞をキイルリオン寫眞と言う．  이 사람 몸에서 나

오는 감로이슬성신을 심령과학을 연구하는 교수는 오라(aura)라고 한다.  인간의 몸에

서도 이 오라가 나온다.  그런데 너무 약해서 일반 카메라로는 찍을 수 없다.  고주파를 

이용한 촬영기에 의해 찍은 오라 사진을 키를리안 사진이라고 한다. 

けれど，强く光が出るのは寫眞に撮れるようになっている．  私の體から出る甘露は寫眞

に寫る．  新しく祭壇に出る方たちが，甘露が果たして出るのかと疑いながら寫眞を撮れ

ば寫るのだから疑うことが出來ない．  하지만, 강하게 빛이 나오는 것은 (일반 카메라) 

사진에 찍힐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사람 몸에서 나오는 감로는 사진에 찍힌다.  제단에 

새로 나오시는 분들이 ‘감로가 과연 나올까’ 의심하면서 사진을 찍으면 (감로) 사진이 

찍힌 것이기 때문에 의심할 수 없다. 

今は， 甘露が以前にもまして更に强く出ている．  だから，これが皆さんに降りるようにな

り，その甘露を受けた皆さんも微かな甘露の光が出始めるようになる．  これはまさに罪を

犯さない義人に變わって行く現象である．  지금은 감로가 전보다 더 강하게 나오고 있

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에게 내리게 되고, 그 감로이슬성신을 받은 여러분도 희미하

게나마 그 감로의 빛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것은 바로 죄를 짓지 않는 의인들에게서 

되어지는 현상이다. 

勝利祭壇に出れば，心の變化が起こる．  心の變化が起こるということは，血の變化が起

こ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ある．  死なない血に變われば死なない細胞に變わり，更に進んで

死なない體に變わる．  승리제단에 나오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  마음의 변화가 일

어난다는 것은 피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죽지 않는 피로 변하면 죽지 않

는 세포로 변하고, 더 나아가 죽지 않는 몸으로 변한다. 

死なない體に變われば死なない體に變わった人の體から甘露の光が出る． だから, 顔

から光が出る人びとだけが勝利祭壇に出るようになり，顔から光が出ない人は勝利祭壇

で見ることが出來ないぐらいの時代が來る．  죽지 않는 몸으로 변하면 죽지 않는 몸으

로 변한 사람의 몸에서 감로이슬성신의 빛이 나온다.  그러므로 얼굴에서 빛이 나오는 

사람들만이 승리 제단에 나오지, 얼굴에서 빛이 나지 않는 사람은 승리 제단에서 찾아

볼 수 없을 정도의 시대가 온다. 

永生する準備をせねばならない

영생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救この永生の歷史は心で成し遂げられることであり，疑いを持つ人はきっと死んでしま

う．私の話を聞いて輕んじったり疑ったりする人は死ぬ．  이 영생의 역사는 마음으로 이

루어지는 것이며 의심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고 만다.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콧방귀나 

뀌고 의심하는 사람은 꼭 죽는다. 

しかし，100%確信を持つ人は，そのまま「私」の話が種になって皆さんの心の畑に落ち

て芽生え實を結ぶようになっている．人間というのは，卽ち，永生體である神樣の子である

から神樣の血が人間の中に流れているから，人間は神樣に元還りが出來やすくなってい

る．  그러나 100% 확신하는 사람은, 그대로 이 사람의 말씀이 씨가 되어서 여러분 마

음 밭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다.  인간이라는 것은 바로 영생

체인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가 인간 속에 흐르고 있기에, 인간은 하나

님으로 회복되기가 쉬운 것이다. 

人間が死なない神樣の體に變わって永遠に生きる時代が來るのである．  この世は100

年だが、私たちは千年万年、永遠に無窮する永生の準備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私」は

皆さんを「金」よりももっと貴重な存在であると思っている．  인간이 죽지 않는 하나님의 몸

으로 변해 영원히 사는 시대가 오는 것이다.  이 세상은 백년이지만, 천년만년, 영원무

궁하게 사는 여러분은 영생할 준비를 해야 한다.  이 사람은 여러분을 볼 때 ‘금’보다 더 

귀한 몸으로 여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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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典と聖書には永遠の命·永生が記錄され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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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만세영원토록 진리의 중심국이 되리라
생초지락(生初之樂)

淸歌音律樂成笙 청가음률락성생

瑞滿心仁儀大更明來也

서만심인의대갱명래야

定安平聖山奄宅始開扉

정안평성산엄택시개비

天助隨神入助歸道化

천조수신입조귀도화

神屋春榮貴德滿修身潤月肥

신옥춘영귀덕만수신윤월비

四海水淸龍大飮 사해수청룡대음

九天雲瑞鶴高飛 구천운서학고비 

청아한 노랫소리는 하늘의 생황이 내는 

음률과 어우러져 즐거움을 더하고 마음속

엔 상서로운 기운이 가득 차고 어질고 예

의바른 세상으로 다시 크게 밝아져 오느니

라. 안정되고 평안한 성산의 문을 열고 들

어가면 하나님이 도와주고 따라주어 영원

한 생명의 길로 귀일하도록 도와주느니라. 

정도령을 만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

면 태평성대의 세상을 살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이어가게 됨을 표현한 것이다. 

하나님의 집은 온화한 봄과 같으며(삼

위일체 하나님을 뜻하는 봄 춘春자로 나

타내었다) 영광과 존귀함과 덕이 충만하

니 수신(修身)함이 보름달처럼 둥글고 밝

게 빛나고 이지러짐이 없느니라. 금강불

괴지신(金剛不壞之身)으로 다시는 죽음

이 없는 불사영생체로 거듭나 있음을 설

명하고 있다. 보름달은 15진주를 의미하

기도 한다. 

온 세상의 물은 맑고 용이 크게 그 물을 

마셔 토하니 구천(九天)에 상서로운 구름

이 일어나고 학(鶴)은 하늘을 높이 나는구

나. 정도령이 감로해인으로 조화를 부리고 

신선이 되어 하늘을 나는 것으로 묘사하

고 있다. 학은 예로부터 신선을 표현한다. 

不人見聖眞孰謂 불인견성진숙위

南來鄭氏更明輝 남래정씨갱명휘

吉星還聚中興國 길성환취중흥국

凶蛇逆從滅亡方 흉사역종멸망방

萬鳥有聲知主曲 만조유성지주곡

百花無語向陽香 백화무어향양향

逐魔試舞劒輝電 축마시무검휘전

此世號歌聲振雷 차세호가성진뢰 

사람 같으나 사람이 아닌 천신(天神=하

나님)이 하강(下降)한 성인(사인불인천신

강 似人不人天神降)이요 진인인데 누가 

이르기를 남조선으로 오신 정도령이 바로 

그분이요 세상을 크게 밝게 하시리니 길

성(吉星)이 돌아와 하늘의 기운을 모아 남

조선 대한민국을 크게 일으키리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꾸로 뱀과 같은 

마귀를 따르는 자가 멸망하는 곳도 남조

선 대한민국이니라. 수많은 새들이 지저

귐은 구세주 하나님을 아는 듯 노래하며 

온갖 꽃들은 말없이 봄볕을 향해 향기를 

내뿜는구나. 세계만방의 수많은 사람들이 

구세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모습

을 그렸다. 

마귀를 쫓아내려고 손을 흔들며 추는 

춤은 마치 번갯불이 번쩍이고 신검(神劒)

을 휘두르는 것 같도다. 이 세상은 하나님

을 찬양하는 노랫소리가 마치 우렛소리와 

같이 퍼져 나가는도다.  

幾千年之今始定 기천년지금시정

大和通路吉門開 대화통로길문개

此言不中非天語 차언부중비천어

時不開否道令 시불개부도령

如今未覺弓弓去 여금미각궁궁거

何時更待又逢春 하시갱대우봉춘

萬神護面此男女 만신호면차남녀

未覺誰稱大道德 미각수칭대도덕

世之起言幾國會 세지기언기국회

朝鮮萬世中興國 조선만세중흥국

大和門開晝夜通 대화문개주야통

始起始起萬邦來 시기시기만방래 

수천 년 전에 예정된 하늘의 역사가 이

제야 시작되니 정도령이 만사를 크나큰 

화(和)로서 대하시니 막혔던 길이 통하고 

영생으로 가는 길(吉)한 문이 열리게 되

리라. 도를 닦는 자는 화(和)를 깊이 생각

하고 깨닫는 바가 있어야 할 것이다. ‘나’

라는 것이 없는 경지가 되어야 천하만사

를 화(和)로서 대응할 수 있는 것이다. 자

기의 존재를 드러내려 하거나 자기가 잘

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화(和)가 아닌 불

화(不和)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의 도의 체(體)는 중(中)이요 도의 용

(用)은 화(和)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무슨 

일에도 화(和)를 이루지 못하면 영생과는 

상관없는 것이다. 그래서 도가 높은 옛 선

비들은 윤집궐중(允執厥中)을 말하였고 

중을 잡으면 현실에서는 화(和)로서 용사

(用事)하는 것이다. 강증산 선생의 중화경

(中和經)의 중화(中和)도 이와 같은 의미

이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

이 하나도 없으며 때가 열리기 전에는 정

도령을 알지 못하리라. 오늘날과 같이 좋

은 시절에도 십승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

고 있다가 궁궁 즉 십승 정도령이 떠나가

면 언제 다시 십승 정도령을 기다리며 또 

봄(정도령의 세상)을 맞이할까? 

천지간의 모든 선신들이 면전에서 5도 

72궁(장녀)과 6도 81궁(장남) 정도령을 옹

위하고 보호하는데 이를 깨닫지 못한다면 

누가 도(道)와 덕(德)이 높다고 하겠는가? 

세상에서 여러 나라가 모여 말하기를 대

한민국이 만세영원토록 진리의 중심국이 

된다고 하리라. 대화합의 문이 밤낮으로 

항상 열려서 마음대로 오갈 수 있으니 세

계만방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으로 몰려들

기 시작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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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암유록 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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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경과 성경에 영원한 생명이 기록되어


